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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의 과정을 거

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대신에 다양한 재해로 인해 인명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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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경제적 문제, 가족과 사회불안정 문제 등의 위험

을 직면해야하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산

업현장에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갑자기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법에서는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

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

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

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1].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근로의 비율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산업재해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2], 산업재해는 근

로자에게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직업

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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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재해 근로자 2,000명에 대한 유효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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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으로 경

제적 활동상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은 34%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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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를 겪게 하는 등 삶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3].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상관련

제도를 통해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

으나[4] 여전히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

로 인한 신체기능 손상은 이동 및 활동의 제한, 재

활에 대한 스트레스, 외모의 변화 등을 통해 산재

환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일으킬 뿐 아니라, 외상이

장애로 남을 경우 많은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된다

[5-7].

산업재해환자의 신체기능 상실은 능력 및 노동력

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직장복귀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고, 직업복귀를 못한 산재장애인은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심화되어 사

회로부터 소외되고, 산재로 인해 사회적 역할 상실

과 함께 두려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10]. Medley[11]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에게 적절한 행동, 태도, 그리고 기대수준이 형성되

며, 이러한 기대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성원으

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활만족도는 인간의 안녕에

대해 긍정적이며 다양한 측면에 대해 주관적인 평

가를 하는 것으로, 생활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모든 인간은

질 높은 삶을 증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두고

있다[12-13].

산재 후 근로자들은 신체기능 및 건강상실, 노동

력 상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 역할 상실 등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낮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재

활과 함께 신체부위 및 기능 손상에 의해 겪게 되

는 경제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건강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

켜서 빠른 시간 내에 산업현장으로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모색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통

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적사회

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이 생활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심리사회적 요인으

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를,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활동상태, 총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근로기간을, 건강관련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유무, 요양기간, 장애유무, 일상생활에서 타

인의 도움정도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산업재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의 수준을 파악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한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자료수집 및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14].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

재보험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사업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구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층화

계통추출에 의해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 2,000명

을 선정하여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건강, 삶의

질, 소득, 가구현황 등에 관하여 5년간 추적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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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면조사결과를 2014년 발표한 보고서내용이다.

2.2.1 생활만족도

준거변인인 생활만족은 산재보험패널 조사표에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

척 관계,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6개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1=매우 만족, 5=매우 불만족)로 구성되어 있어

역문항 처리하였으며, 이들 6가지 하위차원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0.806으로 나타났다.

2.2.2 심리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노년준

비정도를 선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산재보험패널

조사표에 제시된 Shere, Maddux 및 Jacobs와

Rogers 등이 개발한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2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제시된 각 문항은 리

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도록 역문항을 변경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제시된 각 문항은 리커트 4

점 척도(1=대체로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

지도록 역문항을 변경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노

년준비정도는 5문항(건강유지, 노후자금, 사회참여,

취미여가활동, 직업훈련)의 4점 척도(1=매우 열심히

준비한다, 4=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를 역문항처리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년준비가 높아지도록 변경하

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2.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경제활동상태, 총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근로기간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경제활동상

태는 “0=미취업, 1=취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총소득

은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년간 근로소득과 근

로 외 소득의 합에 자연로그변환을 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1=하층, 2=중하층,

3=중상층, 4=상층”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2.2.4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유무,

요양기간, 장애유무, 타인의 도움정도를 선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좋은 편이다, 4=매우 좋다”로 나누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정도는 타인의 도움이 필

요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1=전혀 필요

없다, 2=필요 없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

다”로 구분하였다. 만성질병유무와 장애유무는 “0=

무, 1=유”로 구분하였다.

2.2.5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을 선정하

였다. 성별은 “0=여자, 1=남자”로 구분하였으며, 연령

은 생물학적 연수로 측정하였다. 배우자유무는 “0=무,

1=유”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1=무학, 2=초등학

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 이상”으로 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아지게 설정하였다.

2.3 분석방법

연구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SPSS 20.0을 이

용하여 변인들에 대한 기초자료분석으로 조사대상

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하였으며,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il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3단계 위계

적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유의도 검증은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종속변인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종속변

인인 일상생활만족도의 왜도가 -.155, 첨도가 절대

값 .387로 나타나 Kline[21]이 제시한 왜도(±3)와 첨

도(±10)의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형성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 한 결과 공차한

계는 .521∼.971, VIF는 1.030∼1.920으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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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 1,686 84.3
여 314 15.7

만성질병
유무

무 1,668 83.4
유 332 16.6

최종학력

무학 73 3.7
초등학교졸업 336 16.8
중학교졸업 378 18.9
고등학교졸업 906 45.3
대학교이상 307 15.4

배우자
유무

무 591 29.6
유 1,409 70.5

장애유무
무 350 17.5
유 1,650 82.5

경제활동
상태

미취업 588 29.4
취업 1,412 70.6

일상생활만족도 최소=1.33, 최대=5, M=3.26, sd=.504
연령 최소=17, 최대=76, M=49.1, sd=11.108

자기효능감 최소=1.65, 최대=5, M=3.43, sd=.471
자아존중감 최소=1.30, 최대=4, M=2.96, sd=.442
노년준비정도 최소=1, 최대=4, M=2.13, sd=.557
ln년소득 최소=2.83, 최대=9.62, M=7.88, sd=.68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최소=1, 최대=3, M=1.6, sd=.579

주관적 건강상태 최소=1, 최대=4, M=2.53, sd=.682
일상생활

타인도움필요정도
최소=1, 최대=4, M=1.76, sd=.762

성별은 남자 1,686명(84.3%), 여자 314명(15.7%)로

남자가 많았으며, 만성질병유무는 ‘무’ 1,668명

(83.4%), ‘유’ 332명(16.6%)로 ‘무’가 많았다. 최종학

력은 고졸이 906명(45.3%)으로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는 ‘유’는 1,409명(70.5%), ‘무’ 591명(29.6%)로

“유”가 많았으며, 장애유무는 ‘유’ 1,650명(82.5%), '

무' 350명(17.5%)였으며, 경제활동상태는 취업 1,412

명(70.6%), 미취업은 588명(29.4%)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평균 3.26점, 연령은 평균 49.1세였

으며, 자기효능감은 평균 3.43점, 자아존중감은 2.96

점으로 나타났다. 노년준비정도는 평균 2.13점이었

고, ln년소득은 7.88점이었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

위는 1.6점, 주관적 건강상태는 2.53점이었고, 일상

생활 타인 도움필요정도는 1.76점이었다.

3.2 모형분석

3.2.1 상관관계분석

가설 검정 전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

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변수들 간에 0.05,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상

관관계는 r=10.252~0.649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가 r=0.649로 높은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는 자기효능감(r=0.392),

자아존중감(r=0.423), 노년준비정도(r=0.366), 경제활

동상태(r=0.282), ln년 소득총계(r=0.075), 사회경제

표 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결과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the main variables

변수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노년
준비
정도

경제
활동
상태

ln년
소득
총계

사회
경제적
지위

근로
기간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
질병
유무

요양
기간

장해
유무

타인
도움
정도

생활
만족도

자기
효능감 1

자아
존중감

.649
** 1

노년준비
정도

.292
**

.293
** 1

경제활동
상태

.208
**

.275
**

.184
** 1

ln년소득
총계

.088
**

.061
**

.109
**

.077
** 1

사회경제적
지위

.243
**

.289
**

.420
**

.192
**

.164
** 1

근로기간 .124
**

.115
**

.212
**

.196
**

.133
**

.257
** 1

주관적
건강상태

.287
**

.340
**

.270
**

.340
** -.033 .251

**
.143
** 1

만성질병
유무

-.099
**

-.108
**

-.060
**

-.119
** -.025 -.081

** -.041 -.197
** 1

요양기간 -.140
**

-.192
**

-.059
**

-.268
**

.251
**

-.067
** -.028 -.320

**
.047
* 1

장해유무 -.082
**

-.078
**

-.070
**

-.104
**

.302
** -.043 -.006 -.171

** .011 .343
** 1

타인도움
정도

-.228
**

-.268
**

-.049
*

-.280
**

.073
**

-.088
**

-.060
**

-.415
**

.090
**

.338
**

.139
** 1

생활
만족도

.392
**

.423
**

.366
**

.282
**

.075
**

.393
**

.243
**

.325
**

-.098
**

-.145
** -.080** -.252

**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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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r=0.393), 근로기간(r=0.243), 주관적 건강상

태(r=0.325), 만성질병유무(r=-0.098), 요양기간

(r=-0.145), 장해유무(r=-0.080), 타인의 도움정도

(r=-0.252)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노년준비정도가 높을수록, 취업되어 있을수록,

년 소득액이 많을수록, 근로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성질병이 없고,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장해가 없고, 타인의 도움이 적을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2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모델 2에서는 경

제적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았으며, 모델 3은 건강관련 요인

을 투입하여 유의한 설명변량의 증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VIF(분산팽창계수)값이 세 가지 모델에서 모

두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한 모델 1에서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을 통

제변인으로 하였고, 심리사회적 요인으로는 자기효

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를 입력한 결과 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104.552,

p<.001), 연령(t=-2.712, p<.01), 배우자유무(t=5.513,

p<.001), 자기효능감(t=5.842, p<.001), 자아존중감

(t=9.006, p<.001), 노년준비정도(t=11.194, p<.001)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26.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경제활동상태, ln년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근로기간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회귀식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6.054, p<.001), 배우자

유무(t=2.781, p<.01), 자기효능감(t=5.764, p<.001),

자아존중감(t=7.283, p<.001), 노년준비정도(t=6.805,

p<.001), 경제활동상태(t=5.714, p<.001), 사회경제적

지위(t=8.606, p<.001), 근로기간(t=4.820, p<.001)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경제적 요인을 투입한 이 모델은 모델1보다

조금 높은 32%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3은 건강관련 요인을 입력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63.551%, p<.001), 배우자유

무(t=3.093, p<.01), 자기효능감(t=5.259, p<.001), 자

표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3. Factors influencing of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변수
모델 1 모델2 모델3

B S.E. β t(p) B S.E. β t(p) B S.E. β t(p)

통제변
인

성별 -.027 .027 -.020 -1.009 -.005 .028 -.004 -.181 -.001 .027 -.001 -.034
연령 -.003 .001 -.068 -2.712** -.001 .001 -.025 -1.019 .000 .001 -.010 -.417

배우자유무 .126 .023 .114 5.513*** .063 .023 .057 2.781** .070 .022 .063 3.093**
학력 .013 .012 .027 1.113 .000 .011 .000 -.019 -.003 .011 -.007 -.281

심리사
회적요
인

자기효능감 .161 .028 .150 5.842*** .153 .027 .143 5.764*** .139 .026 .130 5.259***
자아존중감 .265 .029 .232 9.066*** .210 .029 .184 7.283*** .177 .029 .155 6.137***
노년준비
정도

.209 .019 .231 11.194*** .131 .019 .145 6.805*** .130 .019 .143 6.735***

경제적
요인

경제활동
상태

.126 .022 .114 5.714*** .083 .023 .075 3.599***

ln년소득 -.017 .015 -.023 -1.162 -.004 .016 -.006 -.286

사회경제적지위 .162 .019 .187 8.606*** .156 .019 .180 8.349***

근로기간 .011 .002 .096 4.820*** .011 .002 .093 4.751***

건간관
련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049 .017 .067 2.950**

만성질병
유무

-.016 .026 -.012 -.616

요양기간 .002 .009 .006 .269
장애유무 -.013 .027 -.009 -.465

타인의 도움정도 -.069 .014 -.104 -4.927***

R2=.269
F=104.552***

R2=.320
F=86.054***

R2=.340
F=63.55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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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t=6.137, p<.001), 노년준비정도(t=6.735,

p<.001), 경제활동상태(t=3.599, p<.001), 사회경제적

지위(t=8.349, p<.001), 근로기간(t=4.751, p<.001), 주

관적 건강상태(t=2.950, p<.01), 타인의 도움정도

(t=-4.927, p<.001)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고, 자기효능

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있을수록, 경제활동

을 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간이 길

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타인의

도움정도가 적을수록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적사회

적 요인, 경제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이 생활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

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사회적 요인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

비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연희[18]의 생산직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생활만족도는 자아존

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하춘광과 김효순의 연구[19]

에서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자

기효능감을 제시한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고민석과 김동주[10]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은 달랐으나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질환의 후

유증, 실직, 가족 및 동료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심

리적 문제를 경험할 것을 예상해 볼 때 자기효능감

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

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사

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근로기간이 길수

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민석과 김동주[10]

연구에서 경제활동상태와 일상생활만족도 간에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전보영 등 [15]은 산재장애인 연구에서 미취업자에

비해 현재 취업상태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일반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심지양[17]의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록, 전문직이고, 직무통제감이 많을수록, 직장 내

가족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박혜경

[4]의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월평균가

구소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소득보다는 경제적 지

위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직업유지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건강관련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타인의 도움정도가 적을수록 산업재해 근로

자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장

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

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5-16]와 일치하였다.

박혜경[4]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도움 필요정도는

산재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보고하였고, 심지양[17]의 연구에서 도움을 요청

할 사람이 있을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고, 송진영[20]의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적게 받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

과를 지지하였다. 타인의 도움 필요도가 높을수록

장애상태가 심하고 사회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산업재해근로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만족도에 심리사회

적 요인, 경제적요인, 건강관련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 있다.

첫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노년준비정도가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

재근로자들의 스스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장에서 역량강화프로그램, 자기

개발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년준비프로

그램으로 노후금전관리. 사회활동, 취미여가활동, 직

업훈련 등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산업장에

복귀했을 때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재활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향상을 포함한 신체적, 심

리적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상태, 사회경제적지위, 근로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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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

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

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직업재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무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탄력제 근무, 재택근무 등

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정도가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별

건강상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지원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의 재활센터, 지역사회 재활센터

등에서 건강관련 강좌, 자조모임 등을 통해 주위사

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산업

재해 근로자의 장애정도, 산재기간에 따른 생활만족

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생활만족도에 관

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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